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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m2 어린이 테마파크 들어선다

상하이 홍커우(虹口)구 최대 실

내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설 바

이롄취양(百联曲阳) 쇼핑몰이 오는 

29일 시영업을 시작한다. 26일 동방

망(东方网)에 따르면, 바이롄 쇼핑

몰은 지난 2016년 10월 철수한 이

마트 자리에 들어선다. 이곳에는 쇼

핑, 외식, 엔터테인먼트, 극장, 교육, 

스포츠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입

점할 예정이다. 

쇼핑몰 1층에는 주로 중∙고급 레스

토랑들이, 2층에는 온∙오프라인에서 

유명한 브랜드가 입점할 것으로 알려

졌다. 3층은 유아동을 위한 층으로 1

만 평방미터가 넘는 공간이 전부 실

내 어린이 테마파크로 꾸며진다. 이

는 홍커우구 최대 어린이 테마파크로 

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. 

4층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체험 

공간이 펼쳐진다. 새로운 기술 체험

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VR 

체험, 최첨단 오락 시설 등이 들어

설 예정이다. 이 밖에 5층은 음식점, 

KTV가 들어서며 6층에는 가장 인

기있는 트렌드 문학 예술이 한데 모

인 실내 극장, 컨테이너 테마 마켓, 

서점, 영화관 등이 입점한다. 

● 虹口区曲阳路800号 

유재희 기자

SHAMP 12기 원우회，상해한국학교에 발전기금 1만元 기부
한양대와 상하이교통대MBA가 

공동으로 운영하는 SHAMP를 올

해 졸업한 12기 원우회가 지난 21일

(토) 상해한국학교에 1만 위안의 발

전기금을 전달했다. 

12기 원우회 임동주 

회장과 차외권 대표

는 원우들의 마음을 

담아 상해한국학교 

전병석 교장에게 직

접 기부금을 전달하

고, 학생들에게 도움

이 되는 학습 환경

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

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

고 뜻을 밝혔다. 

SHAMP원우회의 기부문화는 1

기 때부터 시작되어 상하이, 우시, 

이우의 한국학교에 도서기부, 소주

한국학교 발전기금기부, 중국의 산

간벽지 어린이들에게 교과서를 기

증하는 등 SHAMP의 전통으로 이

어지고 있다. 

상하이 최초 5G ‘무감(无感)결제’ 편의점 오픈
상하이 첫 5G 무감 결제(无感支

付) 편의점이 오픈했다. 무감 결제

는 '느낌이 없을' 정도로 간편하게 

자동으로 결제되는 인공지능(AI)

과 모바일 결제를 결합한 결제방

식이다. 

상하이 홍커우구(虹口区汶水东

路917号)에 문을 연 무감결제 편의

점은 고객이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

고른 후 별도의 계산 과정이 없이 

곧바로 문을 나서면 ‘알아서’ 결제

가 된다. 이는 5G, AI, 사물인터넷, 

적외선, 인터넷 모바일결제 등 기술

이 결합된 결과다.

편의점 내에는 자동 식별이 가능

한 카메라 수십대가 설치돼 있고 

AI시각분석을 통해 고객의 구매행

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진열대에는 

센서가 달려있어 고객이 가져간 물

품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.

편의점에 들어가려면 위챗으로 

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된다. 그리고 

편의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고른 후

에는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. 

들어갈 때 등록된 위챗 계정에서 

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이다.

한편, 현재 하루 11시간 운영 중

인 이 편의점은 앞으로는 24시간 

운영체제로 바뀔 예정이다. 또 편의

점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고객 

수도 30명으로 제한된다. 

이미연 기자

철수한 이마트 曲阳店에 29일 오픈

중국 과학기술부 초청,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진행

상하이농업과학원과 상호 연구협력·인적교류 우수 인정

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 생명

공학 전문가인 이강섭 박사가 중

국 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한 중국

정부수립 70주년 국경절행사에 

초청돼, 지난 27일(금) 베이징 인

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

석했다.

이번 행사는 중국 각 부서에서 

추천한 전문가들을 초청했다. 초

청 인사들은 오전에는 베이징회

의센터에서 중국과학혁신정책설

명회에 참석하고, 오후 4시 30분

부터 인민대회당에서 외국전문

가 초대회에 참석했다. 

이강섭 박사는 2017년 상하이

시정부에서 수여한 백옥란상 수

상자 자격으로 참석했다. 백옥란

상은 상하이시 시의 꽃(市花)인   

‘백옥란’을 기념해 1989년 제정됐

으며, 상하이 인재육성에 이바지

한 전문가, 기업가, 교수 등을 비

롯해 경제, 과학, 문화교류에 공헌

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

이시 각 부문의 추천으로 심사를 

거쳐 외사판공실이 수여한다. 

이강섭 박사는 2002년부터 상

하이농업과학원과 상호 연구협

력 및 인적 교류로 상하이시 발

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 

상을 수상하게 됐다. 2003년에

는 상해시농업과학원 표종제(Dr. 

Piao Zhong Ze) 박사와 ‘벼 기능

성 성분관련 유전자 탐색 및 활

용 국제 공동연구’를 수행해 당뇨

환자용 쌀을 개발하고 품종화 하

는데 기여했다. 또한 2012년부터

는 국제공동연구로 해충저항성 

벼를 개발하고 있다.

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이

강섭 박사는 “이번 행사참석으로 

한중 간 농업기술협력이 더욱 활

발해지길 바란다”라며 “앞으로 

상하이시농업과학원 뿐 아니라 

중국과학원과도 보다 긴밀한 협

력을 통해 아시아 및 글로벌 종자

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”

라고 말했다.

고수미 기자

韩 농촌진흥청 이강섭 박사

국경절 70주년 행사 참석


